
선박의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청 경찰관들이 오히려 육상에서는 음주운전 단속

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.

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(경남 진해, 농해수위)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

따르면,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공무원이 받은 징계 

총 103건 중 47건이 음주운전이었으며, 그중 18명이 견책, 12명이 감봉, 12명이 정직, 

5명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.

한편 동 기간 해경은 198건의 해상 음주운항을 단속해 96건을 형사처벌하였으며 72건

을 과태료 처분한 바 있음.

경찰서별로는 포항해경, 통영해경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태안해경, 해경정비창 등이 

3건으로 뒤를 이었음.

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“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음주운항을 단속하는 해경이 오히

려 육지에서는 음주운전을 일삼고 단속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

자격이 없는 것”이라고 지적하며,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찰관 47명 중 38%인 18명은 자

체징계가 견책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“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원

아웃 중징계 처분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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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항 단속하는 해경이 육지에선 음주운전
해경 경찰관 징계사유 절반이 음주운전, 38%는 견책 처분 솜방망이 처벌

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,‘원 아웃’중징계 처분해야!


